	 배 주요품종의 수분수 적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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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61-331-7278 

	

	 
	 
	 
	 
	 
	 

	 
	   본 시험은 장십랑 등 11개 주요 품종을 수분수 품종으로 공시하였을때 주품종의 착과율 및 과실형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므로서 최근 원예시험장에서 육성한 황금배, 추황배, 영산배에 적합한 수분수 품종을 선발하고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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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배 품종별 개화기 비교(1989~1990)

	 
	 
	 
	주) ○ : 만개기 ? : 개화시~개화만 

	 
	   공시재료로는 원예시험장 나주지장 포장에 재식되어 있는 7~9년생 황금배, 추황배, 영산배를 주품종으로 하고 수분수 품종으로는 장십랑 등 11품종을 사용하여 1989년~1990년 까지 2개년에 걸쳐 주지별로 집구를 정한 후 난괴법 4반복(구당 40~50화)으로 실시하였다. 
  배 품종별 개화기를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시품종중 금촌추, 영산배, 추황배의 개화기가 가장 빨랐고, 단배, 장십랑, 풍수, 황금배가 그 다음이었으며, 신수, 이십세기, 행수, 만삼길 수진조생의 순으로 개화기가 늦었다. 개화기가 매우 늦은 수진조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시 품종의 개화기는 영산배, 추황배, 황금배의 개화기와 중복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배 주두의 수정 가능기간은 만개후 3일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영산배 및 추황배에 적합한 수분수 품종은 4월 10일과 4월 13일 사이에 만개하는 품종으로 생각되며 황금배에 적합한 수분수 품종은 4월 13일과 4월 15일 사이에 만개되는 품종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영산배 및 추황배의 수분가능 기간에 개화되는 품종은 금촌추, 단배, 장십랑, 신수, 풍수, 이십세기 였고 황금배의 수정가능 기간에 개화되는 품종은 금촌추, 단배, 장십랑, 신수, 풍수, 이십세기, 행수, 만삼길, 영산배, 추황배 등이었다. 
  배 품종별 화분발아율, 약당 화분립수, 1화당 약수를 조사한 결과 황금배와 영산배를 제외한 공시품종 모두가 화분 발아율이 높았으며 1약당 화분립수는 장십량이 가장 많았으며 추황배, 만삼길, 금촌추, 행수, 풍수가 타품종에 비하여 많은 군에 속하였다(표 1). 

	 
	표 1. 배 품종별 화분발아율 및 화분량 비교
품 종 

화분발아율(%) 

화분립수(개/약) 

약 수(개/화) 

장십 랑
단 배
금 촌 추
만 삼 길
이십세기
신 수
행 수
풍 수
추 황 배
영 산 배
황 금 배
수진조생 

80.1
73
85.5
75.3
78.2
66.4
72.4
82.5
82.9
12
-
54.5 

12,515
  7,238
  9.306
10,151
  6.445
  8,918
  9,400
  9,321
11,016
  3,580
        0
10,252 

19.6
21.4
24.8
19.2
27.2
24.4
32
25.2
25.8
23.6
22
26.2 



	 
	   황금배는 화분을 전혀 생산하지 않았으며 영산배는 화분립수 및 화분 발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1화당 약수는 행수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이십세기, 수진조생, 추황배, 풍수의 순으로 많았고 만삼길의 약수가 가장 적었다. 
  품종을 달리하여 황금배, 추황배 및 영산배에 수분을 실시한 결과, 화분 품종별로 착과율에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황금배에 단배, 만삼길, 장십랑, 금촌추를 수분한 구에서 착과율이 높았고, 영산배를 수분한 구에서 착과율이 가장 낮았다(표 2). 
  또한 추황배에 장십랑, 단배, 이십세기를 수분시킨 구가 착과율이 높았으며, 영산배를 수분시킨 구가 가장 낮았다. 영산배에 추황배, 금촌추, 만삼길, 이십세기, 장십랑을 수분시킨 구에서 착과율이 높았고 단배를 수분시킨 구가 가장 낮았다 

	 
	표 2. 수분수 품종에 따른 황금배, 추황배, 영산배의 착과율(1989~1990)

수분수
품 종 

황금배 

추황배 

영산배 

1989 

1990 

평균 

1989 

1990 

평균 

1989 

1990 

평균 

장십랑
단 배
금촌추
만상길
이십세기
신 수
행 수
풍 수
추황배
영산배
수진조셍 

67.6
81.3
67.5
84.2
64.8
76.8
28.5
30.5
60.1
  2.6
- 

85.0
91.3
84.3
77.2
70.6
48.2
37.8
53.2
55.5
10.0
63.8 

76.3
86.3
75.0
80.7
67.7
62.5
33.2
41.9
57.8
  6.3
- 

93.5
80.5
46.2
64.7
51.3
57.9
43.3
63.5
  2.1
0
- 

82.6
69.7
39.6
54.9
70.3
49.7
61.0
70.1
  4.2
  3.5
49.8 

88.1
75.1
42.9
59.8
60.8
53.8
52.2
66.8
  3.2
  1.8
- 

71.2
18.2
57.2
16.5
59.2
84.7
57.6
40.4
79.4
1.2  
- 

81.3
  8.3
67.2
71.8
66.4
49.5
72.7
50.1
70.1
  6.6
70.9 

76.3
13.8
62.2
44.2
62.8
67.1
65.2
45.3
74.8
  3.9
- 



	 
	   화분 품종을 달리하여 황금배에 수분시킨 결과 화분 품종별로 황금배의 과중, 당도, 산도, 과형지수 및 전체 종자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심율과 정상 종자수에 있어서는 화분 품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3). 과심율이 낮은 영산배를 수분시킨 과실의 과심율이 낮고 과심율이 높은 추황배를 수분시킨 과실은 과심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표 3. 수분수 품종에 따른 황금배의 과실특성(1989~1990)

수분수
품 종 

과중 (g) 

경도 (㎏) 

당도 (%) 

산도 (%) 

과형지수
(종경/횡경) 

과심율 (%) 

전 체
종자수 

정상 종자수
(1999) 

장십랑
단 배
금촌추
만삼길
이십세기
신 수
행 수
풍 수
추황배
영산배
수진조생 

432
441
447
440
400
431
404
388
379
389
403 

0.79
0.81
0.82
0.81
0.82
0.79
0.82
0.83
0.86
0.92
0.99 

12.8
12.8
12.8
12.8
12.8
12.8
12.9
12.9
12.7
12.6
13.5 

0.12
0.13
0.12
0.12
0.13
0.11
0.11
0.12
0.12
0.12
0.11 

89.7
89.3
92.8
91.3
91.3
93.1
92.5
93.6
89.8
88.6
90.0 

35.5
37.5
35.0
34.4
35.1
36.9
33.1
34.4
37.3
29.4
- 

9.0
8.6
8.2
9.6
8.9
9.0
8.4
8.4
9.4
6.4
8.8 

5.4
4.6
4.5
5.5
4.8
4.0
4.3
3.2
4.8
2.2
5.4 



	 
	   추황배의 과실경도, 산도, 과형지수 및 과심율에는 화분품종의 영향을 인정할 수 없었으나 과중, 당도 및 종자수에는 화분 품종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4). 추황배에 장십랑, 단배, 만삼길, 풍수를 수분한 구에서 과중이 증가되었고, 신수, 행수를 교배한 구에서는 당도가 증가되는 경향이었다. 한편, 추황배 자식구는 과중과 정상종자수가 극히 적었다. 

	 
	표 4. 수분수 품종별 추황배의 과실특성 비교(1989~1990)

수분수
품 종 

과중 (g) 

경도 (㎏) 

당도 (%) 

산도 (%) 

과형지수
(종경/횡경) 

과심율 (%) 

전 체
종자수 

정상 종자수
(1999) 

장십랑
단 배
금촌추
만삼길
이십세기
신 수
행 수
풍 수
추황배
영산배
수진조생 

512
534
464
506
464
488
472
528
402
481
461 

1.09
1.08
1.18
1.11
1.11
1.15
1.07
1.11
1.19
1.24
1.11 

13.6
13.9
13.7
13.7
13.7
14.3
14.0
13.7
13.7
-
- 

0.20
0.20
0.22
0.18
0.19
0.18
0.18
0.17
0.19
0.19
0.17 

93.0
94.7
93.4
93.2
94.5
93.1
92.6
92.6
95.0
91.5
94.7 

49.1
48.7
46.9
47.6
48.8
47.1
49.5
47.9
45.1
44.5
43.9 

9.5
9.8
9.3
9.5
9.6
9.4
9.3
9.7
9.0
-
- 

7.7
7.5
5.7
5.8
7.8
4.5
8.0
7.8
3.3
6.5
5.8 



	 
	   영산배에 화분품종을 달리하여 수분시킨 결과, 화분품종은 과실경도, 당도, 산도, 과형지수 및 과심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과중 및 종자수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영산배에 장십랑, 신수, 행수, 추황배를 수분시킨 구에서 과중 및 종자수가 증가된 반면, 영산배에 단배를 수분시킨 구나 영산배 자식구에서는 과중 및 정상 종자수가 극히 적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추황배 품종에서 과중, 당도와 종자수간의 상관을 구해본 결과 당도와 종자수간에는 상관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과중과 종자수간에는 정의 상관(r=0.700 *)이 있었고, 특히 과중과 정상종자수간에는 정의 상관(r=0.706*)이 인정되었다. 영산배에서도 과중과 종자수간에 정의 상관(r=0.731*)이 인정되었고, 특히 과중과 정상종자수간에 고도로 유의한 정의 상관(r=0.799 **)이 인정되어 화분품종을 달리하여 영산배에 수분시켰을 때 과중에 차이가 나는 원인은 화분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 보다는 화분품종별로 종자를 생성시키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화기, 화분발아율, 화분생산량, 착과율, 과중 및 종자 생산능력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황금배의 수분수로는 장십랑, 신수, 풍수, 추황배, 만삼길, 단배, 금촌추 등이 적합한 품종으로 나타났다. 추황배의 수분수로 적합한 품종은 장십랑, 단배, 금촌추, 만삼길, 풍수, 신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영산배에 적합한 수분수 품종으로는 장십랑, 풍수, 신수, 추황배, 금촌추, 단배 등이었다. 본 시험에서는 재배적 특성을 기준으로 수분수 품종을 선발하였으므로 실제 농가에서 신육성 품종을 재식할 경우 수분수의 경제성을 고려한 품종 구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수분수 품종에 따른 영산배의 과실특성 비교(1989~1990)

수분수
품 종 

과중 (g) 

경도 (㎏) 

당도 (%) 

산도 (%) 

과형지수
(종경/횡경) 

과심율 (%) 

전 체
종자수 

정상 종자수
(1999) 

장십랑
단 배
금촌추
만삼길
이십세기
신 수
행 수
풍 수
추황배
영산배
수진조생 

761
601
666
641
695
745
749
651
743
729
- 

1.44
1.50
1.46
1.44
1.44
1.48
1.41
1.57
1.42
1.44
1.57 

13.9
14.1
14.2
13.8
13.8
13.7
13.9
14.1
13.7
13.3
14.2 

0.13
0.12
0.13
0.12
0.13
0.13
0.12
0.11
0.13
0.12
0.10 

92.7
93.0
89.6
91.5
91.5
91.3
90.5
90.3
91.3
98.8
91.5 

30.6
27.2
30.0
28.0
30.3
31.8
29.7
29.4
29.9
29.1
26.4 

9.1
9.1
9.2
8.8
8.7
9.3
9.4
8.9
8.3
9.0
- 

7.7
3.4
6.6
6.8
8.3
7.0
7.6
7.0
8.1
4.5
7.1 



	 
	   이상의 결과 황금배의 수분수 품종은 추황배, 신수, 풍수, 장십랑 등이 적당할것으로 생각되며, 추황배의 수분수로는 풍수, 신수, 장십랑 등이, 영산배의 수분수로는 추황배, 풍수, 신수, 장십랑 등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